우리말로 바꾸는 공공 간판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우리말 가끔이” 요동동입니다 .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한 명의 학생이자, 요즘 길거리 간판과 정책 이름을 보면서 가끔 혼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지만, 가끔은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 간판과 정책 이름에 등장하는 '영어 범벅' 현상이에요.

얼마 전에 지하철역에서 이런 표지판을 봤어요. “스마트쉘터”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스마트'는 알겠는데, '쉘터'는 뭐지? 알고 보니 'smart shelter', 즉 '지능형 대기소'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한국인데, 왜 한국어 표지판을 영어로 번역해야 이해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구청 앞에 이런 큰 간판이 있었어요. “Civil Complaint Office” 글자가 아래에 적힌 '민원실'보다 훨씬 컸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인가 싶어 들어가 봤더니, 직원분들은 모두 한국인이셨어요. “저기요, 여기 외국인 창구인가요?” “아니요, 그냥 민원실이에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민원실'이라고 쓰면 되는 걸, 왜 굳이 'Civil Complaint Office'라고 써야 할까?

학교 근처에서 본 정책 현수막도 기억에 남아요. “해피맘” “틴틴” “드림 스타트” 뭔가 반짝이고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정작 이게 무슨 정책인지는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해피맘'은 육아 지원 정책, '틴틴'은 청소년 관련 사업, '드림 스타트'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어로는 '행복한 엄마', '청소년', '꿈을 시작하며' 같은 표현이 훨씬 더 따뜻하고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과도한 외국어 사용은 저 같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영어가 낯선 어르신들께도 큰 소통의 벽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오히려 간결하고 정갈한 한국어 간판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예전에 동네에서 본 작은 꽃집 간판이 아직도 기억나요. “꽃가게” 딱 두 글자였는데, 그냥 보기에도 예쁘고, 무엇보다 '여기는 꽃 파는 곳이구나'가 바로 이해됐어요. 그런 간판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말 가끔이'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공공 간판과 정책 이름을 좀 더 따뜻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제안을 적어볼게요.

첫째, 공공시설 간판은 한글을 먼저, 크게 영어나 외국어는 보조적으로, 글자 크기도 작게. '민원실'을 'Civil Complaint Office'보다 크게!

둘째, 정책 이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피맘'보다는 '행복한 엄마 지원 사업', '틴틴'보다는 '우리 청소년 프로젝트', '드림 스타트'보다는 '꿈을 여는 학교' 세련됨보다는 전달력을 먼저!

셋째, 공공기관은 '창의적 작명'보다 '정확한 소통'을 광고 카피처럼 재미있는 이름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이게 뭔지 한눈에 알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ookmark: _GoBack]막상 우리말로 바꿔보니 간판과 정책 이름이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한국어 특유의 그 부드럽고 정감 있는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어렵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꾸는 건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일상 속에서 너무 어렵거나 어색한 외국어 간판이나 정책 이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 봐요! 
